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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21호   배포일시 : 2012.2.21(화) 
문 의 : FTA 정책국장 최동규(☎:2100-8103) 

제 목 : 한·미 FTA 3월 15일 발효키로 합의 

 1. 한·미 양국은 2012. 3. 15. (목)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o 금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미 측 2011. 10. 12, 우리 측 2011. 11. 22) 후 

진행되어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o 2. 21(화)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고, 발효일을 3. 15(목)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였다.  

  
     ※ 한·미 FTA 제24.5조제1항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o 2. 22(수) 15:00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이행점검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장소: 외교부 브리핑실)  

 2.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o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o 미측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미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관보 게재 절차 

불요) 

 3.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Hub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별첨 참조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의의)  

 4.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첨부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의의.  끝. 

  


